
혼돈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고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앞섰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 아까운 생명을 

구하지 못했던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 사건을 통해 사회 곳곳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느끼

고 있지만 막상 내가 실천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과연 나는 교사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나는 또 웃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 

교사가 되고 학교가 많이 변했다. 자율형 사립고가 생기며 성적이 좋고 경제적인 능력이 되

는 학생들은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인 벽이 또 하나 생겼

다.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함께 대학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

다. 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적만 나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분노와 좌절을 교사에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는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어야 하지만 그 빈도가 잦아 지쳐가고 있다. 교사들도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모여 교사 중창반을 만들기로 하고 2주에 한번 연습하고 있다. 내일은 그 모임이 

있는 날이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린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소리를 내고 화음을 맞춰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

다. 중창이 주는 치유의 힘으로 학교에서의 생활을 좀 더 활력적으로 하게 된다. 

 모두가 우울해있는 시기에 노래를 하는 모임을 가진 다는 것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이 모임을 통해 교사의 역할이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해본다.  

   


